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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 ‘DMZ 피스브릭하우스 조성사업’ 추진



인쇄

이번 사업은 은대리에 위치한 폐벽돌공장을 ‘DMZ 피스브릭하우스’라

는 문화예술을 통한 DMZ 관광의 거점이자 주민주도형 문화복합공간

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설계 작

품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했다.

용역 수행사인 ㈜피에이씨 건축사사무소는 기존 폐벽돌공장의 원형을 

최대한 유지하면서 새롭게 들어설 전시공간, 다목적홀, 세미나실 및 

카페 등 기타 편의시설과 같은 영역을 구획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동선 

등을 제시했다.

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도가 낮은 기존 구조물 중 일부는 인테

리어로 사용하는 등 기존 폐벽돌공장의 상징성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

설계했음을 강조했다.

이번 보고회에 참석한 군수와 군의원들은 무엇보다 안전을 강조하며 

은대리 벽돌공장이 연천군 DMZ 관광의 랜드마크로써 기능하고, 국내

외 예술가는 물론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

라고 당부했다.

군 관계자는 “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폐벽돌공장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

새로운 문화복합공간인 DMZ 피스브릭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

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연천 DMZ 피스브릭하우스는 오는 7월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하며, 이

후 1년여의 공사를 거쳐 2024년 4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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